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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성인간호 실무역량 강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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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 및 환영사 ································································· 김영경 회장

10:00~10:10 격려사 ·························································· 최명애 한국간호과학회장

10:10~10:20 축사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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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주제강연 ································································ Hesook Suzie Kim

(Professor, Buskerud University College, Norway 

Professor Emerita,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Rhode Island)

Knowledge-Based Practice：Theory Application in Nursing Practice

12:00~12:10 기념사진 촬영

12:10~13:20 포스터 발표

            점심식사

2부                                       사회: 황선영 이사

13:20~14:10 임상전문가 관점에서 본 실무능력 강화방안

·························· 박광옥 교수 (순천대, 전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14:10~15:00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실습교육전략

············································································ 곽찬영 교수 (한림대)

15:00~15:20 휴식

15:20~16:10 교육 및 실습현장의 연계를 통한 역량강화

············································································ 박명화 교수 (계명대)

16:10~16:50 패널토의：교육과 실무의 통합전략

··································································· 좌장 정복례 교수 (경북대)

······································ 윤은자 교수 (건국대), 오희영 교수 (을지대)

17:00~18:00 구연발표 (Concurrent Session)

················································ Room1 좌장：유양숙 교수 (가톨릭대)

················································ Room2 좌장：강인순 교수 (부산대)



3부 환영 만찬(그랜드호텔 6층 에머랄드홀)     사회：정은숙 이사

18:00~18:10 환영사 ················································································ 김영경 회장

18:10~18:20 증경회장 및 현 임원 소개 ························································ 사회자

18:10~18:40 성인 간호학회 40년 발전사와 비전

································································ 김분한 부회장, 정영미 이사

18:40~18:50 축사 ··································································· 서순림 증경회장 대표

18:50~20:30  축가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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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사회：신수진 이사

2011년 6월 3일 (금) 09:00~13:00

주제2. 임상현황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방안 모색

09:00~10:00 구연발표 (Concurrent session)

················································· Room 1 좌장：박영례 교수 (군산대)

················································ .Room 2 좌장：권영은 교수 (청운대)

10:10~10:40  성인간호학 교육목표 및 국시문항 분포의 문제점

········································································ 서연옥 교수 (순천향대)

10:40~11:10 국내 유병률 및 성인간호학 영역의 임상간호현장 변화

········································································ 박연환 교수 (서울대)

11:10~11:30 국외대학 성인 간호학 학습목표 및 국시문항 분포현황

········································································ 강윤희 교수 (이화여대) 

11:30~12:00 실무 분석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안

········································································ 송라윤 교수 (충남대)

12:00~12:30 패널 토의：성인간호학 교육목표 및 국가고시 발전방향

····························································· 좌장：이영휘 교수 (인하대)

12:30~12:40 폐회사

13:00~18:00 부산투어(부울경 성인간호학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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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교육목표 및 

국시문항 분포의 문제점

서 연 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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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발표 

2011년 6월 2일 5:00~6:00PM

ROOM1  좌장 유양숙 교수(가톨릭대)

1. 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타이치 운동 효과의 메타분석  - 박문경 

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지식, 태도 및 이행  - 안민희, 최자윤

3.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노인 약물교육 수행도와 중요도 인식  - 이태경

4. Hospital Nurse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 &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 이지은, 박명화

ROOM2  좌장 강인순 교수(부산대)

1.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 김경덕, 김경혜

2. Beliefs about Symptom Manage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Quality of Life in         

Older Breast Cancer Survivors  - 염현이, Heidrich, Susan M.

3. 귀마개 적용이 수술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 김상립, 김영경

4.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 최금희, 이영숙, 문순희, 정경숙

2011년 6월 3일 9:00~10:00AM

ROOM1  좌장 권영은 교수(청운대)

1. 웹컨텐츠 형태의 간호정보 제공이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녕과 검사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권영은, 전석분, 김분한

2. 노인의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식사후 혈압의 변화  - 장애리, 황선경

3. Effects of a Small Group-based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Stage of Change and Health Behavior among Male Driving  Workers

   - 김은영, 황선영

4. 우리나라 지역사회 6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율과 위험요인  - 김혜령

ROOM2  좌장 박영례 교수(군산대)

1. 여대생의 체지방률 분류 비만도에 따른 체성분 및 혈중지질  - 박영례

2.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 이은선, 김인숙

3.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관리체계 모형개발  - 정영미

4.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 지식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 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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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타이치 운동 효과의 메타분석

박 문 경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목적：타이치 운동은 낙상 예방을 위한 단독 중재로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타이

치 운동의 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낙상 예방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개월과 6개월의 중재 적용 기간에 따라 메타 분석하였다. 

방법：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은 균형감(정적, 동적 및 관찰 측정), 유연성, 근력 및 일상생활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타이치 운동을 주요 중재로 하는 대조군이 있는 무작위 실험 연구 중에서 

논문의 질 평가지를 통해 2인 이상이 동의한 논문을 선택하였다. 질 평가지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2008)의 무작위 실험 연구의 질 평가 체크리스트를 

PRISMA(Transparent Reporting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Moher et al, 

2009)와 PICO(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and outcome)(Higgins & Green, 2008)

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효과 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Fixed effect model에 의해 효과크기(standarized differences 

mean)를 산출하여 Cohen(1977)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표본의 동질성은 Q 통계량(p>.05)

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의 신뢰정도는 Fail safe N(Nfs), Funnel plot, “Trim & Fill”로 판

단하였다.

결과：3개월 중재시 동적 균형감(5편, =0.24), 유연성(6편, =0.37), 근력(8편, =0.48), 

정적 균형감(6편, =0.51), 관찰 측정된 균형감(3편, =0.54), 일상생활활동(7편, =0.71)에

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고, 6개월 중재에서도 동적 균형감(5편, =0.31), 근력(5편, 

=0.35), 관찰 측정된 균형감(3편, =0.44), 정적 균형감(7편, =0.59), 일상생활활동(7편, 

=1.60)에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 3개월의 동적 균형감, 유연성, 근력에 대한 효과크기는 

Funnel plot과 ‘Trim & Fill' 에서 편의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 및 제언：타이치 운동은 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 개선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낙상을 예

방하는 중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수가 적고 일부 변수에서는 

출판 편의가 의심되므로 적용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활동을 제외하고 효과크기가 

중재기간에 따라 커지지 않았으므로 타이치 운동 적용시 상황에 따라 수정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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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지식, 태도 및 이행

안민희1) ․ 최자윤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1)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지식, 태도 및 이행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지식, 태도 및 이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은 G시 소재 2곳의 종합병원에서 승인을 받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식의 경우, White 

등 (2006)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지식도구(Bristol COPD Knowledge Questionnaire, 

BCKQ), 태도의 경우, Pollock과 Duffy(1990)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ealth-Related 

Hardiness Scale, HRHS), 이행정도의 경우, 자가관리 이행은 전정자 등 (2003)의 자가관리 

측정 도구, Metered Dose Inhaler(MDI) 이행은 Goodyear 등 (2006)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hronbach's α, KR-20계수로 분석하였다. 

결과：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F=6.484, p=.000)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은 예방접종 유무(t=2.833, 

p=.006)와 중환자실 입원력(t=-2.414, p=.01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

반적인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F=6.961, p=.000)과 연령(F=3.233, 

p=.04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적인 특성에 따른 태도는 호흡곤란 정

도(F=4.289,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가관

리 이행은 학력(F=4.602,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DI 이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이 없었으며, 임상적인 특성에 따른 이행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식과 자가관리 이행간의 상관관계는 r=.279(.003),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r=.330(<.001), 

지식과 MDI 이행과의 유의한 상관관계 r=.366(<.001)를 보였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지식과 이행, 지식과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기구사용 이행과 같은 기술적 측면 이행이 지식과 상관성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

학력자가 지식, 태도 및 이행에서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학력자 대상자이 

질병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시행이 필요

하며,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의 집중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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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노인 약물교육

수행도와 중요도 인식

이 태 경

대구과학대학

목적：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의 방문간호 노인에게 제공하는 약물교육 수

행도와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노인의 올바른 약물복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중재법 마련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방법：연구대상자는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로 하였

고 자료수집은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우편을 사용하여 215부를 배부하였으며 회

신된 173부의 자료를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문간호사의 일반적 및 업무 관

련특성과 노인 약물교육 관련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수행도와 중

요도의 관계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방문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노인 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방문간호사는 응

답자중 42명(24.2%)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비교적 적은 수를 나타내었고 방문간호사 

대부분이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15분미만의 시간으로 구두설명을 통해 약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문간호사의 약물교육 수행도는 2.19점으로 가끔 약물에 대해 교육한

다고 조사되었으며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교육을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약물의 투여

시간, 약물의 효능, 복용 시 주의사항은 높은 약물교육 수행도를 나타냈다. 방문간호사의 약물

교육 중요도는 3.15점으로 약물교육 수행도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약물교육의 중요도에서

도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약물교육 중요도가 가장 높

았던 교육내용은 약물의 효능, 약물의 투여시간, 약물의 부작용, 복용 시 주의사항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었다. 방문간호사의 약물교육 수행도와 중요도에는 수행도(51.13점)가 중요

도(72.21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행도가 높은 항목과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방문간호사의 약물교육 관련특성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는 약물교육 시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를 통해 약물교육의 수행도보다 중요도가 높으므로 수행도를 높

이기 위해 재가노인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방

문간호사들의 노인 약물교육 능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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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Nurse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s &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Yi, Jieun1) ․ Park, Myonghwa2)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1)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2)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e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s & competency to evidence based practice(EBP). 

This study used descriptive method to present baseline data to develop strategies for 

establishing EBP in the clinical nursing practice.

Methods：Nurses working at five hospitals at Daegu and Kyungpook in Korea 

were sampled as participants of this study.  Nurses' actual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 & competency to EBP were measured by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ith 278 nurses from October 25th to November 6th, 

2010. 

Results：Nurses accessed paper resources and used the evidence from human 

resources most frequently. The mean scores of nurses' barriers & competency to EBP 

was 3.02(±0.41) & 2.70(±0.50) out of 5 points. Among the subscales of barriers, 

the communication factor was the highest barrier(3.46±0.63), following by the 

organization factor (3.12±0.51), research factor (2.93±0.41), and nurse 

factor(2.76±0.57).

Conclusion：To promote competency to EBP and to decrease the barriers, it 

sh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ncourage nurses to 

involve in research activity and EBP.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systemic 

methods to introduce and establish an education program for facilitating EBP in the 

clinical setting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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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김경덕1) ․ 김경혜2) 

동양대학교 간호학과1)․ 김천과학대학 간호과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경험하

는 피로, 통증, 우울, 수면장애에 대한 정도와 증상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증상 클

러스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본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하는 5개 종합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 113명이며, 피로는 FACIT-Fatigue scale, 우울은 CES-D, 수면장애는 Verran & 

Synder-Halpern의 VSH scale, 통증은 FACIT-BCS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삶의 질은

FACT-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26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

며, 자료분석은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ANOV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대상자의 통증은 1.92, 피로는 24.50, 수면장애는 40.56, 우울 정도는 27.99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65.44이었으며, 삶의 질 하위영역 중 신체적 안녕 16.51, 사회

적 안녕 12.44, 정서적 안녕 11.72, 기능적 안녕 9.64, 기타 영역이 15.13으로 나타났다. 

  증상 클러스터인 통증, 피로, 수면장애,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통증과 수면장애(rpain-sleep 

disturbance=-.180)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

관관계의 범위는 r=-.31～.62, p<.05이었다. 피로와 우울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r=.62, 

p<.001)으로 나타났고, 통증과 피로와의 관계(r=.42, p<.001)가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통증, 

피로, 수면장애, 우울은 모두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상관관계 범위

는 -.65~.35(rpain-QOL=-.39, rfatigue-QOL=-.62, rdepression-QOL=-.65, rsleep disturbance-QOL=.35, 

P<.001)이었다. 통증은 특히 신체적인 삶의 질 부분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으며(r=-.56), 피로 

또한 신체적인 삶의 질 부분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r=-.80). 우울은 삶의 질의 모든 영역

과의 상관성이 있었으나 특히 정서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가 높았으며(r=-.61), 수면은 특히 기

능적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높았다(r=.39). 동시에 경험하는 증상 수가 많은 집단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으며(F=4.27, p=.007), 삶의 질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인 삶의 질(F=5.43, 

p=.002), 정서적인 삶의 질(F=2.96, p=.035)과 기능적인 삶(F=7.80, p<.001)의 질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우울이 41.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피로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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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7.8% 증가하여 49.2%를 설명할 수 있고, 통증이 추가되는 경우 2%의 설명력이 증

가한 5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 피로, 통증을 동시에 중재해야 됨을 알 수 있었으나 우울이 우선적으로 중재되

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은 치료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항암화학요법의 연속선상에 따른 증상클러스터의 변화양

상(유형, 지속성, 강도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종적관찰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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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s about Symptom Manage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Quality of Life in Older Breast 

Cancer Survivors

Yeom, Hyun-E1)․ Heidrich, Susan M.2)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chool of nursing2)

Purpose：This study investigated three types of belief about symptom management 

that may act as barriers to better health outcomes in older adults: negative symptom 

management beliefs (SMBQ), perceived ageism from health care providers (CommA),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about symptoms (CommD). They reflect negative aging 

stereotypes on the part of both older adults and health care providers.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barriers on quality of 

life (QOL) and whether communication difficulties mediate the influence of SMBQ and 

CommA on QOL. 

Method：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exploratory study.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baseline data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esting 

the efficacy and durability of an Individualized Representational Intervention (IRIS) in 

reducing symptom distres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190 older ( age ≥ 65 years) 

breast cancer survivors. Preliminary analys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using SPSS 16.0 and mediating effects of the CommD were examined with path analysis 

using Mplus 5.1. The measurement errors for the composite variables were addressed by 

utilizing the Composite Indicator Structure Equational Modeling (CISE). 

Results：Results of path analyses indicat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SMBQ and 

CommA on CommD (path γ=.86, p<.01;γ=.16, p=.011, respectively), after adjusting for 

age, comorbidities, and number of symptoms. Significant indirect paths from CommA to 

QOL support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D for SF36-mental(γβ =-.035, p=.05), 

PIL(γβ= -.042, p=.041), and PR(γβ =-.044, p=.039).

Conclusion：This study found the significance of age-related beliefs about symptoms 

and symptom management on quality of life in older breast cancer survivors. The 

findings provide insights into future intervention effort to help older people understand 

the detrimental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stereotyped and negative beliefs on health 

outcomes as a means to improve active self-care and management of symptoms. In 

addition, a medicating effect of Comm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A and quality 

of life provides insights into a critical role of HCPs in communicating with older 

patients on sympto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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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적용이 수술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김상립1) ․ 김영경2)

대동병원 수술실1)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2)

목적：의식의 있는 척추마취 하 슬관절치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시 소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쾌감과 불안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귀마개를 적용한 후 불쾌감과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척추마취 하 수술시의 귀마개 적용이 수술환자의 불쾌감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2) 척추마취 하 수술시의 귀마개 적용이 수술환자의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방법：본 연구는 귀마개의 적용이 슬관절치환술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설계이다.

  대상자는 부산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척추마취 하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날에 선택 기준에 맞는 환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총 34명으로서 2010년 9월 15일

부터 10월 14일까지 수술이 예정된 17명을 대조군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술이 

예정된 17명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불쾌감 정도의 측정은 Cline 등(1992)의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사용했다. 불안 정도의 측

정은 McNair, Lorr와 Droppleman(1992)이 개발하고 이문숙(2009)이 수정 번안한 기분상태 

도구(POMS)의 6개(불안, 우울, 분노, 활력, 피곤, 혼란) 항목 중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객관적인 소음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음계는 CE와 ISO의 인증을 획득한 대만산 Noise 

Dosimeter(TES-1358)를 사용하였다. 소음조절용 귀마개는 산업안전관리공단 검정 제 118호 

Bilsom 202호로 높이 0.8cm, 지름 0.6cm로 되어있다. 이것은 귓속에 쉽게 삽입 가능하도록 

원뿔형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폴리우레탄 폼 재질로 만들어졌다. 소음조절용 귀마개는 작게 말아

서 귓속으로 넣으면 사용자의 귀에 잘 맞도록 천천히 확장되어 차음이 되어 진다. 회복실 환자

의 회복 정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사지의 운동정도, 호흡, 순환, 각성 및 

피부색깔에 의한 평가의 PAR(Post Anesthetic Recovery) Score로 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귀마개를 적용한 실험군의 불쾌감 정도는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불쾌감 정도에 비

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t=-20.769, p=.001).  “귀마개를 적용한 실험군

의 불안 정도는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불안 정도에 비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2도 지지

되었다(t=-6.298, p=.001).

결론 및 제언：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의식이 있으면서 소음이 심한 수

술환경에 노출된 환자에게 소음조절용 귀마개를 적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완

화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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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Choi, Gum Hee1)·Lee, Young Sook2)·Moon, Soon Hee3)·Jeong, Kyeong Sook4)

Busan St. Mary's hospital Education team leader1)

Busan St. Mary's hospital Director of the nursing department2)

Busan St. Mary's hospital General ward team leader3)

Busan St. Mary's hospital HN4)

Purpose：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on new nurs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Method：This study was utilized a non equvalent control group post only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otal 76 nurses in total : 40 in experimental group 

and 36 in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1st to 31th July, 2010.  For the 

experimental group, 16 hours lectures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was give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measured on the subjects in both groups as post tests. Data were 

analyzed by Kolmogrov-Smiror test and X2 & t-test. Fisher's exact test. 

Result：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As proposed in the hypothesis,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more job satisfaction(t=-2.10, p=.039), more organization commiment(t=-2.68, 

p=.009), less perceived turnover intention(t=4.65, p=.000),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is considered an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ment and to lessen turnover intention for new nurses.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would be continually necessary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professional nursing occupation. 

Key words：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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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컨텐츠 형태의 간호정보 제공이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녕과 검사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권영은1) ․ 전석분2) ․김분한3)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목적：본 연구는 위내시경 대상자의 정보요구 내용을 근거로 한 웹컨텐츠 형태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내시경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 및 검사 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방법：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로서 경기도 G시 소

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및 해당검사실 전문의의 동의와 허가를 받아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성인 대상자 중 현재 위암이

나 심한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 받지 않은 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감각과 인지가 정상인 대상자를 무작위로 총 50명(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절차 및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 

검사

- 실험군 -
웹컨텐츠
정보제공

-

위내
시경
검사

-
 ․신체적 경험
 ․정서적 반응
 ․검사만족도 측정

- 대조군 - 소책자 - -
 ․신체적 경험
 ․정서적 반응
 ․검사만족도 측정

결과：두 집단간의 일반적인 특성, 신체적 경험, 정서 반응 및 검사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웹컨텐츠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적 안녕이 높을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되었다(t=-.280, p=.781).

2. 웹컨텐츠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정서적 안녕이 높을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되었다(t=1.321, p=.193). 

3. 웹컨테츠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검사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의 가설은 지지되었다(t=-4.122, p=.000).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웹컨텐츠 형태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정보제공 시 높은 검사 만족도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향후 특수검사 수행 시 청각과 시각을 동

시에 자극하여 보다 정확한 간호정보 제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정보제

공 방법이나 정보제공 시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대상자의 신체

적 및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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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식사후 혈압의 변화

장애리1) ․ 황선경2)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2)

               

         

목적：본 연구는 노인의 식전 수축기 혈압 상태와 식사 후 저혈압(postprandial hypotension) 

발생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식전 수축기 혈압의 분류(normal, prehypertension, hypertension)

에 따른 식사후 혈압의 변화를 관찰한 이차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이다.

방법：부산 지역 노인대학 1개소와 노인회관 2개소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

인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99명을 임의표집하였다. 대상자의 혈압은 점심식사 전 5분 간

격으로 2회 혈압을 측정하여 낮은 혈압을 기본혈압을 정하고 식후 즉시부터 15분 간격으로 2시

간 동안 혈압을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5일부터 7월 10일 까지였고, 자료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χ2-test, t-test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하였다.

결과：전체 대상자 99명 중 남자는 14명, 여자는 8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이 73.2±5.1세였

다. 혈압 분류기준(JNC VII)에 따라 식전 수축기 혈압을 분류한 결과, 대상자 중 정상혈압 

(<120mmHg)은 41명(41.4%), 고혈압 전단계(120-139mmHg)는 32명(32.3%), 고혈압(≥

140mmHg)은 26명(26.3%)이었다. 식전보다 식후 혈압이 20mmHg이상 감소한 식사 후 저혈

압 대상자(n=50) 중에는 고혈압이 46%, 고혈압 전 단계는 32%, 정상혈압은 22%였으나, 식사 

후 저혈압이 나타나지 않은 대상자(n=49) 중에는 정상혈압이 61.2%, 고혈압 전단계는 32.7%, 

고혈압은 6.1%를 차지하여 식전 수축기 혈압 상태와 식사 후 저혈압 발생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001). 혈압 분류군(정상,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과 시간경과에 따른 식사 후 수축기 

혈압의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혈압 분류군과 시간경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F=3.98, p<.001).

결론 및 제언：수축기 혈압이 높은 노인은 식사 후 저혈압의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평소 혈

압관리가 중요하며 식사 후 혈압저하에 따른 어지러움이나 실신 등과 같은 합병증 예방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구연 발표

- 177 -

Effects of a Small Group-based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Stage of Change and 

Health Behavior among Male Driving Workers

Eun Young Kim1)ㆍSeon Young Hwang2)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2)

Purpose：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small group-based education  

on the knowledge, stage of change and health behavior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CVD) prevention among male driving workers.         

 

Methods：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wo bus transportation companies 

located in J province. They were employed male driving workers who were diagnosed 

as having at least one risk factor for CVD by regular health examination in 2010, 

and those who were in the stage before awareness and in the stage of awareness. A 

small group-based education program for CVD prevention was developed based on 

group dynamics and real patient cases, and provided 8 times for 6 weeks. A total 

68 subjects were divided into 34 experimental group and 34 control group. Data was 

collected from Dec. 1, 2010 to Mar. 30, 2011. Data were analysed by using SPSS/PC 

version 18.0. Demographic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analyzed with actual number and percentage, preliminary homogeneity test was 

conducted with χ2-test and t-test, and hypothesis test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tervention was analyzed with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ANOVA). 

Results：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was 

found in the scores of knowledge(p<.001), stage of change (p<.001) and health 

behavior (p<.001) related to CVD prevention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Conclusion：This study finding demonstrates that small group-based CVD 

prevention education is effective to enhance health behavior and can be 

recommended as a customized intervention for male driving workers at risk for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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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사회 6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율과 위험요인

김 혜 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인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혈압 유병율을 파악한다. 2. 

고혈압 유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하였으며 전국 6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출은 층화 2단 집락표출(Stratif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

으로 16개 광역시도와 읍면부로 구분한 25개 표본지표로부터 표적모집단인 7,266,119에서 최

종 190,07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를 완료하여 분석에 이용한 대상자는 15,146명(79.7%)이다. 

조사는 2008년 8월 11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훈련받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체력측정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체중기, 신장기, 악력계, 면

접용 설문지 등이다. 분석을 위한 주요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혈압: 자가보고 의사진단 고혈압

(유/무),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남/여), 교육수준(무학/ 초등학교 졸/ 중고등학교 졸/ 

대학졸 이상), 직업(현재/ 과거/ 평생 전무), 거주지역(동부/ 읍면부; 16개 광역시도), 주거유형

(자가/ 전세/ 월세), 가구유형(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배우자(유/무), 건

강상태: 자가평가건강상태(상/중/하), 당뇨병(유/ 무), 이상지질혈증(유/ 무), BMI(25 이상/ 25 

미만),  생활행태: 흡연(평생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위험음주(유/무), 채소및 과일섭취 

부족(유/ 무), 신체활동(무/ 저강도 활동/ 중강도이상 활동), 수면만족일수(5일 이상/ 4일이하), 

2년 이내 건강검진(유/ 무)

 자료의 분석은 SAS 9.2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전국을 대표하는 조사자료이므로 

PROC SURVEYFREQ and PROC SURVEYLOGISTIC을 사용하였다. 

결과：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고혈압 유병율은 44.4%였다.  

고혈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보다 여자에서,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과거 직업, 또는 

평생 직업이 없었던 경우, BMI가 25 미만인 경우보다 25이상인 경우,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섭취가 

부족한 경우, 건강검진을 2년내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시행한 경우, 흡연에서는 현재흡연>평

생비흡연>과거흡연의 순서로 고혈압 유병율이 높았다. 그런가 하면 교육수준, 거주지역(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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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부; 주거유형, 가구유형, 배우자, 위험음주, 신체활동, 수면만족은 고혈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고혈압 유병율 

44.4%는 외국과 유사하였다. 고혈압의 위험요인인 연령, 성별, ,BMI,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직업, 채소와 과일 섭취, 건강검진, 흡연 요인을 중심으로 고혈압 위험인구집단을 파악하고 집

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추후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고혈압과 

위험요인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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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체지방률 분류 비만도에 따른

체성분 및 혈중지질

박 영 례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으로 초래되는 성인병 예측에 효과적인 체지방률을 적용하여 여

대생의 비만지수에 따른 비만도를 파악하고 체지방률 분류 비만도에 따른 체성분, 혈중지질 및 

혈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은 K대학에 재학 중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허락

한 여대생 231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이었다. 체성분 분석은 

Inbody 4.0(Bioimpedence method, 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체지방률(%Fat: Percentage of body fat), 체지방량, 제지방량, 

복부지방률(WHR: Waist-hip ratio), 골격근량을 측정하였다. 혈중지질은 콜레스테롤 분석기

(Cholestch LDX)를 이용하였으며 혈압은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전자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만지수에 따른 

비만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체지방률 분류 비만도에 따른 혈압, 체성분 및 혈중지질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 LSD를 이용하였다.

결과：대상자들의 비만도를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Fat: 

Percentage of body fat) 지수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BMI를 대한비만학회(2007)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체중군(18.5미만)은 28명(12.1%), 정상군(18.5-23 미만)은 147명(63.6%), 

과체중군(23-25)은 30명(13.0%), 비만군은 28명(11.2%)로 나타났으며, 체지방률(%Fat)에 따

른 분류에서는 저체중군(18%미만)이 6명(2.6%), 정상군(18-28%)이 102명(44.2%), 과체중군이 

77명(33.3%), 비만이 46명(19.9%)로 확인되었다. 체지방률(%Fat) 분류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

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분류하여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장과 제지방량에서는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체중(F=50.29, p<.001), BMI(F=70.73, p<.001), 

%Fat(F=327.90, p<.001), 체지방량(F=150.39, p<.001), 복부지방률(F=109.65, p<.001), 골

격근량(F=3.85, p=.010)에서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혈중지질과 혈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TC, TG, HDL, glocose에서는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LDL(F=3.670, p=.013), 수축기혈압(F=7.37, p<.001)과 이완기혈압(F=3.09, p=.009)에

서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여대생들의 비만도에 따라 체성분, 혈중지질 및 혈압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들의 비만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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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이은선1) ․ 김인숙2)

서남대학교 간호학과1)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

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본 연구는 횡단적인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에 소재

한 2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서 총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홍복화(1996)가 

개발하고 김영옥(2006)이 수정 ․ 보완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일본 산업위생협회의 산업피

로위원(1967)이 제안하고 일본 동 협회(1970)가 확정한 피로자각증상 조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결과：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상태(F=10.53, 

p=.002), 자녀 유무(F=7.78, p=.006), 수면시간(F=5.81, p=.001)에서,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경력(F=4.51, p=.005), 일일 수술 참여시간(F=4.16, p=.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r=0.23, p=.012).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일 수술 참여시간, 직무 스

트레스, 수면시간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피로도 설명력은 24%이었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일 

수술 참여시간, 직무 스트레스, 수면시간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일 수술 참여시간, 수면

시간이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일 수술 참여시간을 줄이고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며, 수면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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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관리체계 모형개발

이홍자1)·정영미1)·김경원1)·김현실1)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1)

목적：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 이용지

원 상담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지원 상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수급자별 특

성을 고려한 이용지원 상담내용, 방법, 상담주기 및 소요시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용지원 상담

관리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법：1차적으로 기관방문을 통한 면접조사와 20명의 요양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6월 3일부터 18일까지 상담관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관리요원 1,511명 중 무작위 비례층화추출법으

로 1,087명을 표출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의 이용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중 최종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1,019부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수급자의 특성 및 상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급, 기능상태, 인지기능상

태, 행동변화상태, 간호처치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이용지원 상담관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이

용지원 상담관리 현황 및 요양관리요원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수

급자 유형별 요양관련 특성과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

정은 Scheffè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상담관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383명(37.5%), 여자 

637명(62.5%)이며, 평균연령은 77.0세였다. 요양등급상태는 1등급 316명(31.0%), 2등급 331

명(32.5%), 3등급 372명(36.5%)이었으며, 요양인정유형은 신규 475명(46.6%), 갱신 544명

(53.4%)이었다. 상담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초상담이 17.79분, 정기상담이 37.25분, 수시상

담이 21.28분이었다. 이용자의 상담관리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요인으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상

태(51.7%),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25.5%), 수급자의 지지체계(6.5%)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상

담에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단(집중관리군),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

단(보호관리군), 기본적 관리만 해주어도 되는 안정적인 집단(정기관리군)으로 수급자 유형이 구

분되었다. 필요 상담횟수를 조사한 결과 집중관리군은 연 12회, 보호관리군은 연 4회, 정기관리

군은 연 2회가 적절한 상담횟수로 나타났다. 수급자 유형별 요양관련 특성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요양인정시간(F=3.44, p=.032), 요양욕구가중치 부과 총 득점

(F=6.45, p<.001), 신체기능 득점(F=5.83, p=.008)이었다. 또한 수급자 유형별 장기요양인

정·욕구사항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기능(F=8.55, P<.001), 일상

생활자립도의 와상도(F=5.35, p=.004), 재활영역(F=5.67, p=.003), 의료처치(F=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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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학대 및 방치(F=3.71, p=.025), 중요한 상태변화(F=4.41, p=.012)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상담관리체계모형을 개발하였다. 첫째, 이용지원 상담관리 분류는 최초상

담, 정기상담, 수시상담으로 분류하며, 각 상담관리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한다. 

둘째, 최초상담은 반드시 방문을 통하여 수급자를 직접 사정하며, 인정 조사시 참여한 동일한 

요양관리요원이 최초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수급자에 대한 사정을 인정조사시의 수급자 사정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정기상담은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관리체계를 달리한다. 따라

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관리 1군, 2군, 3군으로 구분하며, 상담관리 1군은 월 1회 직접

방문을 통하여 상담관리하고, 2군은 3개월에 1회, 3군은 6개월에 1회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관

리한다. 넷째, 정기상담시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 

상담시 수급자의 상태변화사정을 정확하게 한다. 다섯째, 상담관리는 매뉴얼을 근거로 하고, 매 

상담관리를 실시한 후에는 확인표를 작성하여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 상담결과는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이나 다음 갱신과 연결한다.

결론 및 제언：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과 적절한 이용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와 지지체계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상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

로는 장기요양업무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른 획일적인 상담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지지체계를 고려한 개발된 상담관리모형에 따

라 수급자가 적절한 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군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상담관리하는데 있어 시설규모와 입소한 수급자의 수, 재가수급자의 지

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주기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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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 지식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양 진 주

광주보건대학 간호과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

학생의 지식 및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목표에 따른 지식 점수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를 위한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다.

방법：본 연구는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G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성인간호학을 수강한 전체 학생 중 대조군은 2010년도 간호학생 

49명을 배정하였고, 실험군은 2011년도 2학년 학생 56명을 배정하였다. 학습목표관련 지식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수업 전에 15개의 객관식 문제지를 통해 사전 조사하였다. 사후에 지식 조

사는 대조군의 경우 전통적인 강의 후에 실시하였고, 실험군은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정을 모두 

실시한 후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실험군 10개 그룹, 대조군을 9개 그

룹으로 나누고 실험군은 3개 상황별 시나리오를 차례대로 제시하여 핵심질문을 풀고 필요한 처

치 및 간호중재를 계획하기 위한 개별학습 및 그룹별 토의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후에 각 그룹

별로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반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그룹으로 계획한 상황에 필요한 처치 

및 간호중재를 수정하게 하였고, 장음 및 호흡음 청진, 12 lead EKG 와 pulse oximetry 부착 

및 모니터링, 정맥주사, 유치도뇨관 및 levin tube 삽입, 수혈간호 등 핵심적인 간호술기를 실

습하게 하였다. 이후에 의사 및 간호사 역할을 분담하여 그룹별로 사후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

였고 debriefing하였다. 대조군은 전통적 강의 후 9개 그룹에게 상황시나리오 유인물을 나눠주

고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역할분담을 하게 한 후 그룹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시

뮬레이션 기반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디브리핑 한 후에 실험군과 같이 상황별 핵심질문

을 풀고 필요한 처치 및 간호중재를 그룹별로 토의하여 기록하도록 하였고, 실험군은 사후에 상

부위장관 출혈 대상자에 관한 전통적 강의를 받았다. 

결과：실험군과 대조군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에 대한 지식 점수의 변화 정도를 t 

test로 분석한 결과, 대조군(4.18)이 실험군(3.43)보다 약간 더 향상되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 = 1.600, p = .113). 그러나 두 군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를 위한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t 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111.68)은 대조군(83.67)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 

-20.276, p = < .001).

결론 및 제언：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 

교육은 간호학생의 학습목표와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키지는 못했으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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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김건희1) ․ 황은희2) ․ 이현주3)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1)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2)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3)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일개 대학교 학생 210명으로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권인수 

등(2006)의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와 이석재 등(2003)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19.0 computer program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사후 검정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결과：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06세였고, 여학생이 55.7%, 미혼이 98.1%이었으며, 40.5%

가 간호학과, 59%가 타 학과였다. 고등학교의 계열은 문과 53.3%, 이과 39%, 기타 7.1% 순이

었고, 약 13%가 논리적 사고 혹은 비판적 사고 기술 강화 목적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

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평균 129.30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152.35점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신중성에서 비판적 사고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141, 

p=.03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영역 중 학습목표 설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t=-3.612, p=.000), 간호학과인 경우 타 학과보다 학습목표 설정

(t=4.121, p=.000), 학습전략 선택(t=2.605, p=.010)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과 

계열이 학습목표 설정, 학습실행 지속성의 영역에서 문과 및 기타 계열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보였고(F=4.130, p=.017; F=3.269, p=.040), 학습자원 파악 영역에 있어서는 기타 계

열이 타 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5.481, p=.005).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총점과 비판적 사고 성향 총점 간에(r=.156, p=.02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총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객관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38, p=.047).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개방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학습실행의 지속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r=.218, p=.001).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향상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유능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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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건강체력간의 관련성 연구

송민선1) ․ 김수근2) ․ 김남초3)

동신대학교 간호학과1) ․ 동신대학교 운동처방학과2)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3)

목적：본 연구는 일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건강 체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우울

증이 있는 노인과 정상 노인 간의 체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은 J도에서 사회서비스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65세 이상 

여성노인 321명이었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 특

성과 우울에 대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읽어주고, 체력측정은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운동사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측정하였다. 우울은 저자의 허락을 받아 기백석의 단축형 노인우

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우울증의 판정은 절단점 5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강 체력은 신

체조성(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근육량), SFT(senior fitness test)를 활용한 체력(상지근력, 하

지근력, 전신지구력, 상지유연성, 하지유연성, 동적평형성과 민첩성)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Window용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우울과 건강 체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정상 군과 우울 군의 일반적 특성은 χ2 test, Fisher exact test, 

t-test, 정상 군과 우울 군 간의 건강 체력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대상자 총 321명 중 우울 군은 31.9%를 차지하였으며, 우울과 건강 체력 간의 상관관

계를 보면 상지유연성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상 군과 우울  군의 건강체력 중 

신체조성을 보면, 단지 체중에서만 우울 군이 정상 군에 비해 체중이 낮았다. 노인체력에서는 상지

유연성이 정상 군에 비해 우울 군에서 낮았다. 

결론 및 제언：현재의 신체상태가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건강 

체력 중 신체조성 측면에서 우울 군이 정상 군에 비해 낮은 결과 값을 보인 것을 유념할 때 우

울 군에게는 영양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농촌 여성노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울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의 우울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우울상태의 단면적인 연구로 향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체력의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1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 190 -

Type 2 Diabetes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Aged

Young-Suk Kim1)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Korea1)

Purpose：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ype 2 

diabetes to cognitive function in the aged. 

Method：This research was administrated nine tests of cognitive function(Full-scale 

IQ, Basic IQ, Executive IQ, Attention Function Index, Working Memory Index, 

Language Function Index, Visuospatial Function Index, Memory Function Index, 

MMSE-K) by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s. Participants included 87 diabetes and 653 

no-diabetes subjects(55-79 years of age). 

Results：In models controlling for age and education, diabet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attention function index(p=.001), full-scale IQ(p=.004), executive 

IQ(p=.007), basic IQ(p=.016), memory function index(p=.018) and working memory 

index(p=.048), but not with language function index, visuospatial function index and 

MMSE-K. These results were showed that type 2 diabetes is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airement. 

Conclusion：Among these nine tests of cognitive function, lower attention function 

inex may be affecting cognition through a vascular process and lower memory function 

index be affecting cognition through Alzheimer's disease pathology. We have to 

investigate cognitive function in the diabetes periodically.

Key words：Diabetes mellitus, Type 2, Executive function,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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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조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미희1) ․ 황선영2)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1)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2) 

목적：본 연구는 목적은 시설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조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여 노인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간호사가 요양보

호사를 교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방법：본 연구는 광주, 전남 소재의 노인요양병원 6개소와 장기요양시설 2개소에서 근무하

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Hwang과 Jang(1999)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태

도, 조호활동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조호활동과의 상관관계에서 태도와 조호활동과의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r=.350, p<.001)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조호

활동 정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치매노인 조호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수교육 경험과 치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대상자의 조호활동을 설명하는데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F=85.466, p<.001), 이들 변수들이 대상자의 조호활동의 변이 

46%(R2=.465)를 설명하였다. 인구학적 특성별 지식, 태도 및 조호활동 정도를 보면 지식과 관

련하여 나이, 학력, 총수입, 과거 직업유무, 보수교유 유무, 교육의 유익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태도와 관련하여 총수입, 근무 시설, 보수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노인 조호활동에 대해서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설 내 치매노

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의 유익정도와 보수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호활동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들의 이상행동에 대한 부담 정도를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한 결과,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항목이 부담감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결행동, 공격행

동, 안전관리, 배회행동, 성적행동, 위생관리, 체위변경, 망상/초조, 식사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본 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자의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태도의 향상과 효과적인 보수교육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방적인 강의자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 간호사에 의한 주기적인 교육과 재평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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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Evidence Based Approach to Clinical 

Practicum 

Myonghwa Park1)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grating Evidence Based Practice 

(EBP) into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 and EBP competency. 

Methods：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Fifty senior nursing 

school students from a university participated.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combined with EBP was 6 full days of clinical practicum in intensive care units with 

EBP education. Group & individual training on EBP skills, lectures, small group 

discussion and conferences were provid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 tests 

for 50 participants. 

Results：The scores of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increased significantly 

(p<.001) showing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arching and classifying the evidence. 

Nursing students' access and use of research evidence was improved (p=.004). 

Conclusion：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gration of EBP into a clinical 

practicum was effective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usefulness to research evidence 

such as guideline and research article and to increase EBP competency in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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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수술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전현례1)⋅박정숙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책임간호사1)⋅계명대학교 교수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을 적용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

토하고 이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수술후 TENS 사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종속변수들의 효과크기를 산출하며, 종

속변수에 따른 TENS의 효과크기를 비교 하는 것이다.

방법：2000-2010년까지의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연구 16편의 연구물로부터 산출된 

183개의 효과크기를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NS가 통증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수술부위, 적용기간, 적용방법에 따른 TENS의 효과 차이를 메타분석하였다. 

결과：TENS의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중

재에 따라 종속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통증, 진통제 사용량과 생리적 변수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

내었으나 폐기능은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중재시기별 효과크기는 수술 후 1일과 수술후 

2-3일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수술부위는 복부, 어깨, 척추와 편도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TENS 적용방법은 지속적, 저빈도, 강한 강도로 했을 때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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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 탄력성(professional resilience)에 

대한 개념분석

박진화1) ․ 신수진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박사과정1)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의 탄력성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 있는 속성을 구분하여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모호한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의 탄력성 개념에 대한 더 

큰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방법：Walker & Avant(2005)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의 탄력성

(professional resilience)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고 간호전문직탄력성(professional resilience) 

개념을 정의하였다. 

결과：사전적 정의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호전문직 탄력성은 professional resilience란 경

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역동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팀의 환경 및 

개인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다. 간호전문직 탄력성의 속성은 업무에 대한 목적의식(sense of 

purpose)과 업무에서의 의미감(sense of meaning)을 찾으며 명확한 비전을 갖기 위해 노력하

며, 희망을 가지며,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지니며,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감(sense 

of self)과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이 있도록 하며, 업무 및 자신에 대해 통찰력(insight)을 

갖는 것이다. 간호전문직 탄력성의 선행요인은 어느 정도의 반응이 필요로 하는 역경, 정신적 

외상으로의 해석, 역경을 해석하는 지적 능력, 현실적인 세계관(Gillespie, Chaboyer, & 

Grimbeek, 2007)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간호전문직 탄력성의 결과는 직무만족 증가(Gillespie, 

Chaboyer, & Grimbeek, 2007; Warelow & Edward, 2007), 전문성 인식 증가(Hodges, 

Keeley, & Grier, 2005; Matos, Neushotz, Griffin, & Fitzpatrick, 2010), 소진(burnout)

수준 감소 (Ablett & Jones, 2007; Edward, 2005), 업무에 적응(Hodges, Keeley, & Grier, 

2005; Gillespie, Chaboyer, & Grimbeek, 2007), 이직감소(Hodges, Keeley, & Grier, 

2005)가 있다. 

결론 및 제언：간호전문직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간호사의 이직률과 경력간호사의 손실을 

막음으로써 환자간호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

에서는 professional resilience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적절한 우리말 용

어를 정하고 Walker & Avant (2005)의 개념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밝혀진 속성과 선행 및 결과요인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는 간호전문직의 탄력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 탄력성의 경험적 이해를 높이고 속성을 포함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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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CCTA)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림1) ․ 정덕유1) ․ 양은배2) ․ 공병혜3) ․ 신수진4)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1) ․ 연세대학교 의학교육과2)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3)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4)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임상적 비

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도구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본 연구는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예비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에 근거하여 도구의 문항을 개발한 후 개발한 도구를 이용

하여 간호대학생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의 난이도, 변별

도를 분석하였으며,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근거하여 2 모수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비판적 사고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도구 및 문헌을 분석하고 간호학과 철학,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임상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4개 영역,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

고 각 영역에 따른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경

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인, 철학 박사 1인, 교육학 박사 1인,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자문을 구

하였고, 최종적으로 33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간호학과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 이해도와 난이도를 평가하고 어휘를 수정하였다. 고전검사이론에 따른 문항분석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는 .559정도이며, 변별도는 .202로 나타나 부적절 변별 문항으로 나타난 

2 문항을 수정하였다. 변별도가 0 이하이거나 인 2문항을 수정하였다. 2모수 Logistic Model 

분석 결과 난이도 -.069, 변별도 .500, 능력 .002, 신뢰도 Crobach a .300으로 나타났다. 이

후 난이도가 너무 크거나 작은 6개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문항 난이도가 쉽게 나타났으며,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

서 이 검사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구성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 예비도구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문항 난이도가 비교적 쉽고 변별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문항에 대한 수정보

완 후 검사의 난이도와 변별도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문항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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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이  전문적 자아개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성아1) ․ 이경숙2)

한국국제대학 간호학과1) ․ 울산과학대학 간호과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 전문적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

관관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고 대학생활 부적응을 

중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방법：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 전문적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관관

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료수집

을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가지 J시 지역의 2개  4년제 대학과 1개 전문대학, U광역시 

지역 1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고 

4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95 %였다.심리적 강인성 척도는 Kobasa, Maddi와 Kahn(1982)이 사용한 척도를 

Bartone, Ursano, Wright와 Ingraham(1989)이 수정보완 한 것으로, 조현영(1999)이 이를 

번안하고 이것을 김후영(2006)이 타당화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

는 Arthur(1995)가 개발하고 송경애와 노춘희(1996)가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서원희

(200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ker 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척도를 현진원(1992)이 번역하여 조화진(2004)이 사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ion to College Questionaire:SACQ)를 사용하였다. 

결과：간호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의 정도는 3.33±.256점 이었고 하부요인별로 통제 

3.56±.3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전이 2.57±.401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

균은 2.72±.281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2.74±.305점, 만족감 

2.74±.570점으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전문직 실무영역은 2.38±.686점으로 낮았다.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25±.394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대학환경적응이 3.67±.608점으로 가장 높

았고 학업적응이 3.15±.4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과 전문직 자아개념(r=.47, p<.001),  심리적 강인성과 대학생활

적응(r=.61, p<.001).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적응(r=.45, p<.001)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 

성적, 아버지의 취업상태, 도전, 나이였으며 설명력은 33.6%였다.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몰입, 성적, 지각된 건강상태, 통제, 교육년수, 나이, 도전, 모취업상

태, 경제수준이었으며 전체의 설명력은 5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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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강인성은 전문직자아개념과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의한 설명 변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

개념과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심리적 강인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또한 강인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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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망 사정을 위한 한국어판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LSNS-K18)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오희영1) ․ 강보라2) ․ 허명행1) ․ 김현영1) ․ 김영준2)

을지대학교 간호대학1) ․ 을지대학병원 간호부2)

목적：본 연구는 Lubben(Lubben & Gironda, 2003)이 개발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할 수 있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 (LSNS-K18)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적절한지 규명하기 위함이다.

방법：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일개 노인복지관과 대학병원을 방문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65세이상) 187명을 편의표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도구는 사회적 관계망 

사정 도구인 LSNS-K18,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인 12-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12v2), 사회적지지 척도인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으며, 번역타당도, 내용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집단비

교법,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결과：LSNS-K18은 역번역 기법에 따라 3단계로 검증하였으며, 총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CVI) = .99 로 모든 문항을 채택하여 최종도구를 완성하였다. 대상자에게 1차 자료 수집 

후  4주의 시간을 두어 실시한 설문결과를 비교한 검사-재검사법의 r = .71, p < .001 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LSNS-K18의 Cronbach's alpha = .89 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

다. LSNS-K18은 총 가족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F = 3.215, p = .014)가 있었으며, 노인의 

직업 유무에 따라도 유의한 차이(t= 2.649, p = .009)를 보여 집단비교법을 만족하였다. 또한 

LSNS-K18과 SF-12v2의 r = .563, p < .001 이었으며, LSNS-K18과 MSPSS의 r = 

.709, p < .001 로 모두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수렴타당도를 만족하였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연구결과로 LSNS-K18은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사정을 위한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사정하여 가정, 이웃, 지역사회 속에서의 소속감 및 사회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LSNS-K18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됨에도 불구하고 

D 광역시의 일개 노인복지관과 대학병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 표본수가 187명으로 노인을 편

의표집 하였다는 점, 연구대상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의 일개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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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병원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을 함께 조사하여, 도구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로 횡단적 연구 설계의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된 사회적 관계망이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치료적인 

방향으로 제시 될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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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가족에게 적용한 죽음준비 교육의 효과

유양숙1) ․ 김복연2) ․ 조옥희3)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1)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2)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3)

목적：장애우 가족에게 적용한 죽음준비 교육이 삶의 의미, 부담감, 극복력 및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대상자는 U 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등록된 장애우 가족 16명이었다. 

죽음준비 교육은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삶과 죽음의 신비와 소중함, 2부는 죽음의 의

미와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준비, 3부는 장례예식의 이해와 사별 후 적응, 4부는 유서쓰기와 입

관체험으로 진행되었다. 각 회기 당 150분씩 주 1회, 총 10주간 실시하였으며, 회기별로 주제

와 관련된 강의를 한 후 5-6명씩 3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용(ver. 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죽음준비 교육 후 장애우 가족의 삶의 의미와 극복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

담감은 감소하였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결론 및 제언：죽음준비 교육이 장애우 가족에게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고 부담감을 감소시켰으므로 더 많은 장애우 가족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또한 죽음준비란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며 의미있

는 삶을 사는 과정이므로 건강 프로그램(well-being)과 더불어 죽음준비 교육(well-dying)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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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이은선1) ․ 김인숙2)

서남대학교 간호학과1)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

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본 연구는 횡단적인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에 소재

한 2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서 총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홍복화(1996)가 

개발하고 김영옥(2006)이 수정 ․ 보완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일본 산업위생협회의 산업피

로위원(1967)이 제안하고 일본 동 협회(1970)가 확정한 피로자각증상 조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결과：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상태    

(F=10.53, p=.002), 자녀 유무(F=7.78, p=.006), 수면시간(F=5.81, p=.001)에서,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경력(F=4.51, p=.005), 일일 수술 참여시간(F=4.16, p=.008)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r=0.23, p=.012).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일 수술 참여

시간, 직무 스트레스, 수면시간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피로도 설명력은 24%이었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일 

수술 참여시간, 직무 스트레스, 수면시간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일 수술 참여시간, 수면

시간이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일 수술 참여시간을 줄이고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며, 수면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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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actors of Sleep Disturbance, Sleep 

Quality, and Sleep-Disordered Breath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황은희1) ․ 신수진2) ․ 정덕유3)

원광대학교 간호학과1)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2)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3)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sleep 

disturbance, sleep quality and sleep-disordered breathing for hospitalized patients. 

Methods：The subjects were 218 hospitalized patients in 2 hospitals who were 

eligib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2 to December 3, 2007 through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AS 9.13 version program, which wa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Results：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relating to sleep disturbance were nurses' visit at night(2.75±0.69), the 

snoring sound of other patients(2.41±0.69). 2) PSQI total mean score was 6.48. 3) 

according to self report, the prevalence of snoring was 55.96% and sleep apnea was 

15.60%. 4) the experiences of the sleep disturbances by other patients were 

disturbances initiating sleep(57.34%), disturbances maintaining sleep(51.38%), 

disturbances of the sleep(57.80%).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sleep disordered breathing is high. Especially the snoring sound of the others is one 

of the significant sleep disturbing f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proper nursing intervention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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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

정 영 미1)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1)

목적：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만

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 가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하였다.

방법：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에 해당되는 중년남성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0월 4일부터 30

일까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

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제 변

수들에 대한 것은 서술통계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 차이

는 t-test, ANOVA, Scheffè test를, 제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공

선성 진단 후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1±3.5세였으며, 40-49세가 92명(45.1%), 50-59

세가 112명(54.9%)이었다. 직업은 없다가 13명(6.4%), 있다가 191명(93.6%)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00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 및 동거가 190명

(93.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118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91명(44.6%), 불교 67명(32.8%), 기독교 32명(15.7%), 가톨릭 10명(4.9%)순이었으며, 자원봉

사활동은 안한다가 159명(77.9%), 한다가 45명(22.1%)이며, 인지된 건강상태는 보통이 125명

(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이 없다가 161명(78.9%), 있다가 43명(21.1%)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 차이검정에서 생활스트레스는 

결혼상태(t=-2.04, p=.043), 경제상태(F=6.17, p=.003), 자원봉사활동(t=2.05, p=.041), 인

지된 건강상태(F=11.4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처행동은 교육수준(F=11.15, p<.001), 결혼상태(t=3.30, p=.001), 경제상태(F=14.54, 

p<.001), 자원봉사활동(t=-4.57, p<.001), 인지된 건강상태(F=22.84, p<.001)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직업(t=-2.08, p=.046), 교육수준

(F=7.05 p=.001), 결혼상태(t=2.46, p=.015), 경제상태(F=16.95, p<.001), 자원봉사활동

(t=-3.86, p<.001), 인지된 건강상태(F=17.5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생활스

트레스는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와(r=-.33, p<.001; r=-.62, p<.001) 역상관관계를, 대처행

동과 생활만족도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7, p<.001). 중년남성의 생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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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대처행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의 생활만족도 설명력은 53.1%였으며, 생활스트레스는 38.3%, 대처행동

은 14.8%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중년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스트레스관리 및 

다양한 대처방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보건소, 복지관 및 주민센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중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지프로그램과 전략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중년

층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파악을 위해 중년여성을 포함한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지지프로그램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파악하는 실무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중

재프로그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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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edical technology,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Operating Nurses

Jeong Ok Kim1), Hyun Ju Kim2), Gyoo Yeong Cho3)

Operating Room Charge Nurse,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Fatima Hospital1)

Operating Room Head Nurse,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Fatima Hospital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3)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n medical 

technology,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of OR nurses. 

Method：The data was collected by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164 

OR nurses in 13 secondary hospitals located in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beginning Apr. 12th to the 24th of 2010,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n medical technolog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show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at r=.22.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perception on medical technolog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at r=.20.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ion was r=.61, showing a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Nurses that work in the OR are aware of their influences on the 

advancement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the positive evaluations of the medical 

technology. We have observed that the perceptions of nurses on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self efficacy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professional self 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programs that increase self-efficacy and 

followed by policies to maintain them. 

Key words：Perception of medical technology, Self efficacy, Professional self-concept, 

Operating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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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주영1)․ 이수민2)

부산대학교 간호대학1) ․ 부산대학교 대학원2)

목적：사회전반에 걸친 취업난으로 인해 간호직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으로 학습자 개인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을 조사하고 학습유형별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본 연구는 Y시 소재 P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IRB 심의 후 2011년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Kolb(1985)의 Learning Style Inventory를 전현경(2002)이 번역한 

12문항 4점척도 도구를 이용하여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4

가지 학습모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수렴자, 융합자, 적응자, 분산자로 학습유형을 구분하였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등, 2003)이 개발한 40문항 5점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1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학습계획 .83, 학습실행 .78, 학습평가 .7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27부를 제외한 263부(90.7%)를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Chi-square test, ANOVA,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15세, 여학생 247명(93.9%), 남학생 16명(6.1%), 1학년 63

명(24.0%), 2학년 77명(29.3%), 3학년 94명(35.7%), 4학년 29명(11.0%) 이었다. 대상자의 학

습유형은 융합자 89명(33.8%), 수렴자 84명(31.9%), 적응자 65명(24.7%), 분산자 25명(9.5%)

순이었으며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3.39, df=9, p=.953). 대상자의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은 200점 만점에 평균 135.49±16.9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학습계획 

47.97±7.57점(75점 만점), 학습실행 52.81±6.75점(75점 만점), 학습평가 34.70±5.24점(50

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85, p=.038), 사후분석결과 1학년이 3학년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학습유형의 4가지 학습모드 중 반성적 관찰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 

중 학습평가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3, p=.030). 

결론 및 제언：학습유형은 학년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고 반성적 관찰의 학습모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 학습평가와 부적 상관계

가 있으므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관찰보다는 능동적으로 실습, 실험에 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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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에서의 도덕적 고뇌

한 수 정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1)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를 파악하기 위함이

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들의 

도덕적 고뇌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지방소재 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과 도덕적 고뇌 5점 Likert 척도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변수들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대상자의 도덕적 고뇌는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점수가 높

은 순위는 부적정 진료 영역 3.49점, 시간 영역 3.44점, 정서적 영역 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고뇌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연령(r=.20, p=.001), 병원재직기간(r=.27, 

p=<.001)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고뇌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학력으로 대학원졸 이

상이 전문대졸 보다 더 높은 도덕적 고뇌 정도를 보였다(F=10.87, p<.001). 또한 근무부서별로

는 내과, 외과, 특수부서가 산소아과계 근무 대상자 보다 더 높은 도덕적 고뇌를 나타냈다

(F=4.12, p=.003).

결론 및 제언：이상의 결과에서 간호사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 정도는 중등도 이

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학력 및 근무부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 및 재직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도덕적 고뇌를 낮

출 수 있는 인전자원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 외에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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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낙상위험요인 지식 측정도구 개발 

홍 정 민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의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

발하기 위함이다.

방법：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재가노인의 지식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

다.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간호학교수 1인, 의학교수(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체육학 교수 

1인, 실무진 간호사 1인으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집단에 의한 3차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내용타당도지수(CVI)가 0.8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재가노인 34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

집을 하였고, 현일선(2009)의 ‘낙상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를 이용한 준거타당도 검정과 낙

상군과 비낙상군의 지식의 정도를 비교한 집단비교를 하였다.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결과：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가노인의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5개 요인의 44문항을 구

성한 후, 5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3차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최종문항 46문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46문항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타당도 검정을 한 결과, 낙상위

험요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현일선(2009)의 낙상에 대한 지식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29, p<.001). 최근 1년 동안 낙상력의 유무에 따라 낙상군과 비낙상군으

로 나누어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낙상군은 비낙상군보다 낙상위험에 

대한 지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63. p<0.001). 최종적으

로 개발된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5개 요인의 46문항으로 구성된 재가노인의 낙상위

험요인 지식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검정되었다. 따라서 재가노인의 낙상위험요인

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낙상예방을 위한 중재의 효과를 높이는데 본 도구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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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이수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김세영1) ․ 김계하2)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1)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이수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정도를 알아

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정도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

도 및 행동 정도를 알아본다. 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

본다. 

방법：연구대상자는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115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정희(2009))가 사용한 도구,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하고 한정란(2003)이 번안, 수정한 의미분별 척도를 사용하였

다. 또한 노인에 대한 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영희(2004)가 개발한 17문항의 노인에 

대한 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및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중간 수준보다 높은 정도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행동 정도는 중간보다 낮은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지식에서는 연령, 요양보호사 선택 동기, 이수일, 노인동거 경험, 국비유무, 자격증 시험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과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유의한 정상관 관계를 보였다. 

결론 및 제언：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노인에 대한 지식은 국비유무와 자격증 시험

유무와 관련이 있었다. 국비를 받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취업을 간절히 원해서 오므로 교

육에 열의를 다하게 되어 지식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택 동기도 

중요하므로 지식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외에 다른 이유로 교육을 선택한 대상자에 대해

서도 노인간호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켜 행동 정도

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 정도를 높이는 것에만 주요 관심을 두지 말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이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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